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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쇼핑, 이제 건강 루틴까지 챙긴다”
신세계면세점, 온라인몰 ‘웰니스 전문관’ 오픈

■ 748개 브랜드·3만여 개 상품 한자리에…건강·라이프스타일 아우르는 웰니스 쇼핑 강화
■ 면역·슬림·바디·힐링·액티브 등 10개 테마로 세분화…목적에 따라 손쉽게 상품 탐색
■ K-뷰티 넘어 K-웰니스·이너뷰티까지…아시아 관광객의 새로운 쇼핑 수요 공략

(신세계면세점=2026/08/27)

신세계면세점이 화장품과 주류 중심이던 면세 쇼핑의 영역을 ‘건강과 라이프스타일’로 넓힌다.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부터 이너뷰티, 바디케어, 운동·여행용품까지 한데 모은 ‘웰니스 전문관’을 새롭게 오픈했다.

이번 웰니스 전문관은 온라인몰의 카테고리별 전문관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지난 4월 화장품의 성분과 효능, 트렌드를 중심으로 상품을 추천하는 ‘K-뷰티 전문관’을 선보인 데 이어, 건강과 라이프스타일까지 전문 쇼핑 영역을 확장했다.

웰니스 전문관은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객이 자신의 관심사와 생활 방식에 따라 필요한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총 748개 브랜드, 3만여 개 상품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상품을 단순히 브랜드별로 나열하는 대신 고객의 건강 고민과 생활 목적에 맞춰 면역케어, 슬림케어, 바디케어, 스마트케어, 리빙케어, 트래블케어, 베이비케어, 뷰티홈케어, 힐링케어, 액티브케어 등 총 10개 카테고리로 세분화했다.

면역케어에서는 비타민·콜라겐·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을, 슬림케어에서는 단백질 보충제와 저칼로리 간식 등을 선보인다. 바디케어에는 마사지 기기와 바디용품, 액티브케어에는 요가·헬스용품과 러닝화·의류 등을 구성했다. 여행 중 활용하기 좋은 샤워필터와 보습제, 목베개 등은 트래블케어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상품 탐색 기능도 강화했다. ‘다이어트’, ‘면역’, ‘유산균’ 등 웰니스 트렌드 키워드를 통해 관심 분야와 연관된 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으며, 고객 리뷰와 면세 전용 기획상품, 가격대별 추천상품, 카테고리별 인기 상품, 신상품 등 다양한 기준으로 상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아미노바이탈, 드시모네, 듀오락, 픽싯, 리뗀클로르 등 면세업계 단독 입점 브랜드도 별도 영역으로 구성해 신세계면세점만의 상품 경쟁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전문관을 통해 최근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고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뷰티와 건강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연관 수요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에 이어 K-웰니스와 K-이너뷰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건강과 뷰티를 함께 아우르는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과 자기관리에 관심이 높은 내·외국인 고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고, 아시아권 개별관광객(FIT)을 중심으로 새로운 면세 쇼핑 수요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픈을 기념한 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웰니스 전문관에서 5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 1,000명에게 메가MGC커피 모바일 쿠폰을 선착순 증정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건강을 특별한 때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챙기는 고객이 늘면서 면세 쇼핑에서도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웰니스 전문관을 통해 고객이 자신의 건강 고민과 생활 방식에 맞는 상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K-뷰티에 이어 K-웰니스까지 새로운 면세 쇼핑 수요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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